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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발로 뛰어 찾아내는 청년들의 목소리”
국민권익위 ‘청년 현장 소통’ 첫발

- 오는 9일, 전주에서 2030 청년세대 맞춤형 「달리는 국민신문고」 집중 운영
- 청년 현장 소통 간담회 및 전북 일자리페스티벌과 연계한 ‘달리는 국민신문고’ 운영

□ 국민권익위원회(위원장 정일연, 이하 국민권익위)가 청년세대의 현실적인 

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

첫 출발을 내딛는다. 

   민원 신청 접수 후 민원처리를 하는 기존 방식에 더해 ‘찾아가는 

현장소통형’ 방식으로 보완하여 청년층의 민원 접수 문턱을 낮추고, 

정책 사각지대 등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겠다는 취지이다.

□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9월부터 2030 청년층 대상 맞춤형「달리는 

국민신문고」를 집중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   *「달리는 국민신문고」: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

반이 국민들의 민원 현장을 직접 찾아가 고충과 불편을 듣고 해결방안을 찾는 

현장중심의 권익구제 서비스

□ 지난 7월 국민권익위는 청년층의 민원정보 41만 건을 분석하여 청년들

의 요구를 생애주기에 따라 ①병역, ②일자리, ③자산형성, ④주거, 

⑤임신․출산․육아 등 5개 핵심 분야로 도출한 바 있다.

   이러한 민원분석을 토대로 청년들의 민원 분야별「달리는 국민신문고」를 

순차적으로 운영하되, 청년협의체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



방문대상지 선정 및 간담회 개최 등을 적극적으로 기획할 예정이다.

□ 그 첫걸음으로 9월 9일 전주대학교에서 열리는 ‘전북 일자리페스티벌’과 

연계한「달리는 국민신문고」를 개최하는데,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이 

함께 한다.

   오전에는 ‘국민권익위원장과 함께 고민해요’라는 주제로 전주시청 책기둥

도서관에서 청년들과 브라운백 미팅을 통해 청년들의 진솔한 의견을 듣

고, 정책 개선 필요사항 등의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자리를 갖는다.

   오후에는 ‘전북 일자리페스티벌’ 방문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「달리는 

국민신문고」상담부스에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이 직접 참여하여 청년들의 

고충을 직접 상담할 예정이다.

<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일정 >

구 분 전북 일자리페스티벌 연계 ‘달리는 국민신문고’

일 시 ‘26. 9. 9. (수), 13:00∼17:00

장 소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1층(전주시 천잠로303)

□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“이번 2030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「달리는 

국민신문고」집중 운영을 통해 청년세대의 다양한 고충을 폭넓게 담

아내고,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.”며, 

“앞으로도 국민의 삶과 현장 속으로 다가가는 국민권익위가 되도록 

노력하겠다.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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